
라싸의 새벽은 마니차를 돌리며 빠코르(八角

街)를 순례하는 사람들과 오체투지를 하는 신심

있는 티베트 불자들로 장엄하기만 하다. 그 중심

에 포탈라궁이 주인을 잃은 채, 아침 햇살에 관음

보살의 미소인양 희망으로 자리한다. 

노블링카궁은 라싸에 있는 달라이라마의 여름

별궁과 그 정원이다. 노블은 ‘보물’, 링카는 ‘정

원’이라는 뜻으로 ‘보물의 정원’으로 불린다. 

1997년에 개봉되어 화제를 모은 영화 ‘티베트에

서의 7년’의 실제 주인공인 하인리히 하러의 도

움으로 1950년대 작은 영화관을 만들기도 하였었

다. 이곳에서 매년 8월에는 티베트불교 최대의 축

제인 ‘쇼뚠제(雪頓祭)’가 열린다고 한다. 주인 잃

은 궁전의 어딘가에서 어린 달라이라마가 뛰어 

놀다가 문득 나와 눈이 마주칠 듯 하다.

라싸 근교의 드레풍사(哲蜂寺)는 쎄라사(色拉

寺)와 간덴사(甘丹寺)와 함께 티베트 불교 3대사

찰로 쫑카파의 뜻을 받들어 1416년 잠양초제에 의

해 창건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하얀 쌀포

대를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겔룩파 6대 사찰 중에 으뜸인 이 승원은 

17세기에는 1만 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

은 500여 명의 승려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5대 달라이라마가 포탈라궁을 짓고 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2대부터 5대 달라이라마가 

지내던 곳이다. 대전(大殿)에는 그들의 영탑이 모

셔져 있다. 대전에는 183개의 나무기둥이 있으며 

오색찬란한 탕카가 걸려있다. 이 안에서 9000여 

명의 승려가 함께 불경을 읽고 예식을 할 수 있다

고 한다. 이곳은 하나의 큰 사원촌으로 아마도 세

계에서 가장 큰 승가대학이라고 할 것이다.

매년 8월에 열리는 쇠뚠제는 사원 왼편 언덕에 

대형 탱화가 걸리면서 시작되고, 그 시기에는 전

국의 순례객들로 인해 그야말로 인산인해의 장관

을 이룬다. 쫑카파를 새긴 바위에 걸터앉아 좌선

삼매에 들어 병풍같은 산과 사원, 그리고 저 멀리 

알룽창포 강을 바라본다. 어쩌면 어느 전생에 한

번은 이곳의 승려로 살지 않았는가 싶다. 바위를 

뚫어 만든 작은 토굴에 자꾸 눈과 마음이 간다. 이

곳에서 언젠가 꼭 한번 수행정진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워본다.

포탈라궁은 달라이라마의 겨울궁전으로 641년 

송쩬감뽀 대왕이 라싸로 천도한 후에 건축되었

다. 그 후 1642년 5대 달라이라마를 왕으로 하는 

간덴왕국이 성립된다. 현재의 포탈라궁은 13대 

달라이라마 때 이루어진 것이다. ‘포탈라’는 ‘관

음보살이 산다’는 뜻의 범어 ‘보타낙가(普陀珞

珈)’에서 유래한다.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는 관

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추앙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포탈라궁 전체가 마치 반야용선을 상징하고 구현

한 듯한 모습이다.

포탈라궁을 올라가는 오르막길은 고산증세로 

인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행길이다. 그래도 

스님들은 행복한 미소로 함께하며 환희와 찬탄을 

금치 못한다. 지금, 이때가 아니라면 언제 다시 오

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다. 다만 주인 없는 

포탈라궁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황량하기만 

하다. 광장에 핏빛으로 휘날리는 오성홍기를 보

니 더욱 심사가 처연하기 이를 데 없다. 

세라사원(色拉寺)은 라싸의 3대 사원 중에 가

장 늦게 지어진 사원으로 1419년 쫑카파의 제자인 

샤카 예쉬에 의해 창건되었다. 한때 5개의 교육기

관에 7000명의 승려가 거주했으나 지금은 3개의 

교육기관에 300여 명의 승려만이 남아있다. 티베

트어로 ‘새’는 ‘장미’이고 ‘라’는 ‘신’이라는 뜻

으로, 창건당시 이곳에 들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티베트의 전통적 문답식 토론인 ‘변경(辨經)’

으로 유명하며 오후에는 마당에서 행해지는 토론 

광경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이곳의 마두명왕 보살

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운을 지켜준다고 믿어 많

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참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원 담장 주위를 도는 코라 순례를 

하면 더욱 흥미롭고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가 있으며 간혹 천장(天葬)도 볼 수가 있다.

저녁 공양 후 포탈라궁의 야경을 보기 위해 나

섰다. 광장에서 바라보는 포탈라궁의 신비하고 

장엄한 아름다운 풍광에 압도되어 찬탄과 환희의 

눈물바다를 이룬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을 잃고 

침묵한 채, 눈물방울로 은하수를 이루는 듯 한 모

습이다. 정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지, 정든 님

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날 밤의 꿈에 수천 수만의 가루다를 

닮은 독수리들이 날아와 포탈라궁을 번쩍 들어올

린채, 반야용선이 되어 서방정토를 향해 날아가

는 것을 보았다. 정말이지 꼭 그랬으면 하는 바람

이다.

다음날 아침 버스에 올라 지도법사이신 혜총 

스님의 집전으로 예불과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는 축원과 함께 광명진언을 합송했다. 큰스님의 

자비와 대중의 덕화로 이번 순례가 원만성취되길 

빌어본다. 한참을 달려 높은 언덕을 넘어서니 티

베트의 4대 성호(聖湖) 가운데 하나인 암드록초 

호수가 나타난다. 전설에 의하면 여신이 변해서 

이 아름답고 푸른 호수가 되었다고 한다.

암드록초 호수가 보이는 전망대에는 오색의 타

르초가 바람에 휘날린다. 이곳에서 지난해 꽃다

운 나이에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져간 세월호 참

사 희생자를 위해 전국의 불자들이 청계천에 단 

노란 리본을 가져와 매달았다. 그리고 정성을 다

해 추모제를 올려 드렸다. 부디 이고득락하여 저 

오색의 타르초나 룽다처럼,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 행복하기를 빌었다.

그들을 추모하는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

려오는 듯하다. 

관음보살 주석하는 곳 ‘포탈라’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티베트-포탈라궁과 암드록초 호수10

<조계종 교육부장〉

역
〈逆境〉

경은 부처님 가피

역경은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내려

갈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힘과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오래가는 고통

의 원인도 될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주의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쉬워요. 용기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기는 절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이 커질 공간을 

주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역경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고 오래 가

지 않습니다. 역경은 인간이 되는 입문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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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쩬감뽀 라싸 천도 후 조성

현 궁전 13대 라마가 만들어

고산병 고생해도 대중들 환희

주인없는 궁전에 적막감 느껴

라싸의 포탈라궁 스케치. 달라이라마의 겨울궁전이다.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영혼의 세계 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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